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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empowering leadership effects on growth 

needs and turnover intentions to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Methods: The study was based on seventy six paramedics and seventy EMTs-basic who were working at 

the fire stations. A survey questionnaire was used to prove connection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growth needs, and turnover intentions. 

Result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and growth needs, an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and turnover intentions.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growth needs and turnover intentions. 

Conclusion: This analysis is empirically applied to study the empowering leadership focused on the 

empowerment act of leader to a leading role to empowerment in fire service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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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소방공무원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를 진

압하고 재난 및 재해 등의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

에서 구조 및 구급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소방공무

원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는 진압 도중 

건물의 붕괴, 추락, 화상 등의 물리적인 위험 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는 동료의 사고 장면의 목격, 

근무 중 언제라도 출동해야 하는 긴장 등의 정신

적인 위험에도 동시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은 크게 화

재를 담당하고 있는 화재진압대원과 구조를 담당

하는 구조대원 그리고 구급활동을 담당하는 구급

대원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소방 활동은 언제 발

생할지 모르는 화재 및 사고 그리고 질병을 예방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

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지원

이라 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

조건은 소방 활동에 필요한 자원형성과 소방공무

원의 능력의 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방공무원 자신의 욕구에 부합된 자원을 동원하

는 영향력과 높은 사명감을 갖는 자기 결정성을 

갖는 능력으로서 임파워먼트가 필요하다. 

특히 2007년 한해 1,686,138건이었던 출동 했

던 구급활동이 2011년에는 한 해 동안 2,034,299

건이 발생해 해가 지나갈수록 구급출동이 늘어가

고 있어[1] 구급 출동을 감당하고 있는 1급 응급구

조사 및 2급 응급구조사들의 물리적, 정신적 위험

과 스트레스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

급활동에 대해 전문성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구급

대원들이 많은 출동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과 법적

인 문제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의 민원으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게 되는 의료 행위들이 구급대원들

의 사명감과 성취감을 낮추고 있다.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업무에 능동적으로 임한 

후에 따르는 노력이 가져오는 성과로서 직무에 대

한 만족을 높여 조직 안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주

체성을 보장한다는 기본적인 이유에서 정말 중요

하다. 특히, 업무를 통한 임파워먼트는 구급대원

의 업무만족을 높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와 질

병에 대한 적절한 처치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리더들에 의해 이루어졌던 지시와 통제와 

같은 수직적 관계, 그리고 계급으로 역할이 나뉘

어진 소방조직의 특성으로 인해 임파워먼트가 바

탕이 된 팀의 운영이 사실상 소방조직 내에서 원

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임파워링 리더십은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갖춘 구성원들을 통해 조직유효성을 증대시킬 뿐

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육성과 역량개발이 리더

의 중요한 책임으로 부각되면서 구성원들의 의욕

을 고취시키고 자율과 성장을 도모하게 하는 리더

십이다. 그리하여 임파워링 리더십은 소방 조직의 

리더에게도 새로운 역할과 책임으로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 리더들이 팀원들에게 임파워

먼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있어 그 중

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Druskat과 Wheeler[2]는 

임파워먼트로 인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리더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보

고 있으며 리더의 역할에 큰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은 또한 리더가 임파워먼트를 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공의 요인

이 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였을 때에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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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료주의

제도(Bureaucracy)와 같은 무기력한 감각을 강화

하는 상황을 제거하고 구성원의 성장욕구와 이직

의도와 같은 조절능력을 증가시키는 상황이 실행

되는 절차는 임파워먼트 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관

심이 나타났다[3].  

최근 임파워링 리더십은 개념적으로 정착이 되

어 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실증연구들도 점차 

증가되고 있지만[4-6] 소방조직의 임파워링 리더

십에 대한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극

히 제한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소방조직 내에 임파워링 리더십이 구급

대원에게 어느 정도 적용되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

한 업무 만족을 파악하는 것이 질적인 구급서비스

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인 소방 활동의 

성공에도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2. 연구의 목

본 연구의 목적은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임파워

링 리더십이 성장욕구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을 밝히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구급대원의 임파워링 리더쉽(리더의 본보기 

제공, 참여적 의사결정, 리더의 코칭스킬, 관심표

명과 상호작용)에 따른 성장욕구를 상관관계분석

을 사용하여 알아본다.

2) 구급대원의 임파워링 리더쉽에 따른 이직의

도를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여 알아본다.

3) 구급대원의 성장욕구에 따른 이직의도를 상

관관계분석을 사용하여 알아본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파워링 리더십이 구급대원의 성장

욕구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상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설문조사 당시 소방에서 근

무하고 있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1급 응급구조사 76명과 2급 응급구조사 70명으로 

총 146명이었다. 자료수집 방법으로는 임파워링 

리더쉽과 성장욕구, 이직의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사용하였으며 설문 기간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로 

2010년과 2011년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2012년은 우편물을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먼저 연구의 목적 및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에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였

으며 연구 참여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연구도구

1) 임 워링 리더쉽

임파워링 리더쉽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Arnold 등[7]이 개발하고 Kim[8]이 수정 보완한 

30문항을 사용하여 리더의 본보기 제공에 관한 설

문 4문항, 참여적 의사결정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6문항, 리더의 코칭스킬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 13

문항, 관심표명 및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설

문 7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매우 그

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리커트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링 리

더십에 의한 영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

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신뢰도 분석 결과 리더의 본보기 제공의 값은 

.945, 참여적 의사결정은 .948, 리더의 코칭스킬

은 .746, 관심표명 및 상호작용을 알아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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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으로 나타났다<Table 1>.  

2) 성장욕구

Hackman과 Oldham[9]이 개발하고 Kim[8]이 

번역하고 수정 보완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장 욕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도구의 신

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치도를 측정

하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신뢰도 분

석 결과 .850으로 나타났다<Table 1>. 

3) 이직의도

Cook과 Hepworth[10]가 개발한 이직의도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4개 문항을 번역 수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적으로 동의 한다” 5점에서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1점의 리커트(Likert) 5점 척도로 점

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

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문항내적 일

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

며 신뢰도 분석 결과 .922로 나타났다<Table 1>.

Variables Cronbach's α

Empowering 
leadership

Preceding of a 
leader 

.945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948

Leader coaching 
skills

.746

Expressed interest 
in the interaction

.946

Growth needs .850

Turnover intentions .922

Table 1. Cronbach's α of variables

4. 분석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으며 설문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

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

하였으며 Cronbach's α 값이 .7 이상일 경우 통

계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구급대원의 임파워링 리더쉽에 따른 성장욕구 및 

이직의도간의 상관관계와 구급대원의 성장욕구에 

따른 이직의도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

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인구통계학  특성

총 146명의 연구 대상자들 중 남자 105(71.9%)

명, 여자 41(28.1%)명이었고 기혼자는 100명

(65.8%), 미혼자는 46명(34.2%)이었으며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3(8.6%)명, “전문대 중퇴”가 

3(2.0%)명, “전문대 졸업”이 73(48%)명, “대학교 

중퇴”가 2(1.3%)명, “대학교 졸업”은 55(40.1%)명

으로 전문대를 졸업이 가장 높았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57명(37.5%)이었으며 연구 대상자들

의 계급으로는 “지방소방사”가 37(24.3%)명, “지

방소방교” 64(42.1%)명, “지방소방장” 44(28.9%)

명, “지방소방위” 1(4.7%)명이었다. 연구 대상자

들이 받는 월급은 200만원 이하가 5(3.3.%)명, 

20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는 인원은 41(27.0%),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받는 인원은 62(40.8%)

명, 300만원 이상을 받는 인원은 38(28.9%)명이었

다. 직업에 대한 만족도에서 “잘 맞는다” 65 

(42.8%)명, “그저그렇다” 65(42.8%)명, “그렇지 

않다”가 14(13.1%)명, “전혀 맞지 않다” 2(1.3%)명

이었다. 이직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 51(34.5%)명, “아니다” 69 (48.4%)명, 

“전혀 아니다”가 26(17.1%)명이었다<Table 2>.

각 문항의 평균은 임파워링 리더십에서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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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N(%)

Gender
Male 105(71.9)

Female  41(28.1)

Marriage
Yes 100(65.8)

No  46(34.2)

Education

High school  13( 8.6)

College dropout   3( 2.0)

College graduate  73(48.0)

University dropout   2( 1.3)

University graduate  55(40.1)

Religion
Yes  57(37.5)

No  89(62.5)

Position

Firefighter  37(24.3)

Senior firefighter  64(42.1)

Fire seargeant  44(28.9)

Fire lieutenant   1( 4.7)

Monthly
income(won)

Less than 2 million   5( 3.3)

2 - 2.5 million  41(27.0)

2.5 - 3.0 million  62(40.8)

More than 3 million  38(28.9)

Satisfaction
with
working area

Well suited  65(42.8)

Just so  65(42.8)

Disagree  14(13.1)

Not sure   2( 1.3)

Turnover 
intention to 
other job

Yes  51(34.5)

No  69(48.4)

Not sure  26(17.1)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respon–

dent

Variable
Average

(SD)
SE

Empowering
leadership 

Preceding of a 
leader 

3.44(± .99) .11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3.45(± .98) .11

Leader coaching 
skills

3.45(±1.43) .16

Expressed 
interest in the 
interaction

3.40(± .99) .11

Total 3.44(±1.18) .14

Growth needs 3.83(± .89) .10

Turnover intentions 3.09(±1.24) .14

Table 3.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variables

Variable
Growth 
Needs

(p-value)

Turnover 
intentions
(p-value)

Empowering
leadership 

Preceding of a 
leader 

.190(.020) -.309(.000)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162(.047) -.328(.000)

Leader coaching 
skills

.115(.163) -.204(.013)

Expressed 
interest in the 
interaction

.114(.162) -.299(.000)

Total .144(.079) -.288(.000)

Table 4.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mpowering leadership

(±1.18)점이었고 성장욕구에서는 3.84(±.89), 이

직 의도는 3.09(±1.24)점으로 나타났다[Table 3].

2. 구 원의 임 워링 리더십과 성

장욕구의 상 계

임파워링 리더쉽 전체 요인과 하위요인인 리더

의 본보기, 참여적 의사결정에서는 정(+)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

나 리더의 코칭스킬, 관심표명 및 상호작용은 성

장욕구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임파워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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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십 전체 요인과 성장욕구는 .144로 정(+)의 상

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3. 구 원의 임 워링 리더십과 이

직의도의 상 계

임파워링 리더쉽은 이직의도와 부(-)의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파워링 리더십 전체 

요인과 이직의도는 -.288로 나타났으며 리더의 본

보기는 -.309이었고 참여적 의사결정 -.328, 리

더의 코칭스킬 -.204, 관심표명 및 상호작용은 

-.299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4>.

4. 구 원의 성장욕구와 이직의도의 

상 계

구급대원의 성장욕구와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

는 p값이 0.983으로 나타나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

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Table 5>. 

　 Turnover intentions p-value

Growth needs .002 .983

Table 5.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growth needs and turnover intentions

Ⅳ. 고  찰

현 시대는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이 대내외적

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며 환경의 변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또한 늘어가 국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소방조직도 점진적인 변

화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5년 응급구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응급의료서비스는 현장에서 

병원까지 신속한 이송과 기본적인 응급처치 시행

만을 담당하던 소방서 내에, 전문응급구조사의 채

용과 더불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

계로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 특히 병원 전 처치

에서 119 구급대원들은 응급구조사가 구급차에 탑

승하여 현장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위급한 환자에

게 알맞은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환자의 예후에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들어 임파워링 

리더십은 팀 사역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관리방

법으로 팀원에게 더 큰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파워링 리더십은 부하들과 권한을 

공유하고 부하들의 내적 동기부여 수준을 제고시

켜주는 리더의 행위이다[5]. 리더의 임파워먼트 행

위는 조직원들에게 증가된 자율성을 제공하려는 

최근의 경향과 부합되면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이 성장욕구에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소속 리더

가 구급대원들에게 임파워먼트를 시켜주는 행위, 

즉, 본보기 제공하기,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기, 알

맞은 코칭 그리고 관심표명과 적절한 상호작용 등

을 행하는 것이 구급대원의 성장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리더의 본보기 제공과 

의사결정에 참여시는 것은 성장욕구의 증대를 가

져올 수 있다. 하지만 리더의 알맞은 코칭 및 관심

표명과 적절한 상호작용에서는 성장욕구의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결과는 현재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급의 유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 중 업무의 

효율성보다 다른 요인들로 인해 진급의 기회가 더

욱 용이하기 때문에 리더의 임파워먼트로 인한 효

과가 미비한 것으로 사료된다. Bae 등[11]이 발표

한 연구에서도 동료와 근무환경 같은 다른 요인들

보다 승진 및 발전 요인이 직무만족의 영향을 주는 

요인 중 더 높은 변수로 판별되었음을 볼 수 있었

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소속된 리더의 임파워링 리

더십은 구급대원들을 더욱 더 자신들의 업무 및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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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 몰입하게 하며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

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에서 매우 유효한 역할을 한

다. 특히 인간의 욕구를 생존욕구(Existence 

needs),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그리고 성

장욕구의 3단계로 구분하여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

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12] 리더의 임파워링 리

더십은 구급대원들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에 대한 갈망 및 욕구를 증진시키

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급대원이 성

장에 대한 욕구를 느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지성, 

기술성, 사회성을 높일 것이며 그 결과로 보다 나

은 응급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시행할 것으로 기

대된다. 

연구 결과를 통해 본보기 제공하기,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기, 알맞은 코칭 그리고 관심표명과 적절

한 상호작용의 임파워링 리더십을 통해 이직의도

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리더가 임

파워링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면 구급대원들

의 업무 및 조직의 만족감이 제고되어 이직을 향

한 의도가 낮아지는 것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

는데 이는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임파워먼

트와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동일

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저자들은 119 구급대원의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은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임파워먼트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쳐 119 구급대

원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킴으로써 업무수행 능력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13]. 구급대

원이 구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급

대원들은 주어진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자부

심을 가지며 업무에 임해야 하고 소방조직에서는 

구급대원에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위임

하고 신뢰해줘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다

른 직업을 소망하지 않고 자신이 소속된 직장에 

자긍심을 느끼고 맡은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

는 것이다. Sunday 등[14]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상통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근무자들의 

이직의도가 가장 높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상사 

및 감독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우선 순위로 나타

내었듯 소속된 리더의 영향력이 이직의도와 밀접

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급대원의 성장 욕구는 이직 의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신의 직무에 대

한 만족감이 높아졌을 때 이직에 대한 의도는 낮

아진다고 발표한 선행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

다[11].  

Ⅴ. 결  론 

이 연구는 구급대원의 임파워링 리더십에 따른 

성장욕구와 이직의도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서술적 

연구이다. 따라서 소방 조직 내 구급대원에게 있

어 임파워링 리더십이 성장욕구 및 이직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

였다. 

연구 결과에서 구급대원의 임파워링 리더쉽은 

성장욕구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또한 임

파워링 리더십은 이직의도에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급대원의 성장욕구에 따른 이직의도의 

관계에서는 구급대원의 성장욕구와 이직의도사이

에 어떠한 관계도 없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소방조직 내에 임파워먼트를 

실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리더의 임

파워먼트 행위에 집중한 임파워링 리더십을 연구

에 적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겠다. 구체적으로 임파워링 리더십에서

는 본보기 제공하기,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기, 알

맞은 코칭 그리고 관심표명과 적절한 상호작용 등

이 리더의 중요한 행위로서 제시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임파워링 리더십에 따른 구급대원들의 

성장욕구 및 이직의도의 상관관계를 실증 분석한 

것은 변하고 있는 소방조직에도 중요한 주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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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 하였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구급대원들의 임파워링 리더십과 성장욕

구 및 이직의도와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

해낸 연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에서 그 상관관계를 본보기 제공하기,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기, 알맞은 코칭 그리고 관심표명과 적절

한 상호작용 등을 통해 검증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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